






*  지은이│강상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수료 후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재는 
방송대 일본학과에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소통’과 아울러 동아시아 정치사를 현재에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핵에 대한 공포와 선망 사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몇	권의	책들이	해답의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2)	우선	야마모
2) 야마모토 요시타카(山本義隆), 임경택 옮김,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2011 ; 다카기 진자부로(高木仁
三郎), 김원식 옮김,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11 개정판 ;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김원식・고노 
다이스케 옮김,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녹색평론사, 2011 ; 小出裕章, 『原発のウソ(원전의 거짓말)』, 扶桑社新書, 

























































4)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2장.
5)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3장.


























7)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53쪽.






























9)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5장.


























11)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ㆍ沖縄』, 57쪽.
12)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ㆍ沖縄』, 제2장.





























14) 야마구치 모토아키, 「아무도 죽이지 마라. 핵발전소 노동자는 누구인가」, 『현대사상』 제7호, 2011. 5. 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138~139쪽에서 재인용.
15)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제1장 ; 고이데 히로아키,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제2장 ; 『Newton : 


















































































17) 쓰루미 스케, 「일본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것」, 쓰루미 스케 외, 윤여일 옮김, 『사상으로
서의 3・11 :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 그린비, 2012, 82~85쪽.
18) 히가키 다쓰야(檜垣立哉), 「자연은 당연히 난폭하다」, 쓰루미 스케 외, 윤여일 옮김, 『사상으로서의 3・11 : 대지진과 
원전 사태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사유한다』,191쪽.
19) 坂本竜一, 「原発問題を抱える今の日本を, 世界はどう見ているのか」, 飯田哲也 外, 『私たちは、原発を止めるには






























20) 高橋哲哉,『犠牲のシステム 福島ㆍ沖縄』, 72쪽. 
‘절대반지’로서 원자력의 유혹
243
우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인류가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의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11은	안보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가시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선명히	드러낸	
셈이다.	따라서	당장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에	원
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주의적	발
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현재의	양상을	
보면	‘절대반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도래하게	될	미래의	재앙을	애써	외면하
려는	것은	아닌지,	시세의	절박함이	위태롭기	그지없는데,	혹시	자신에게	불벼락
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아무	근심	없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는[燕雀處堂]	형국
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21세기	동아시아는	기로에	서	있다.	미래로부터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